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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체육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의 운동능력믿음과 학습열의 및 자기핸디캡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4곳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
하여 총 437부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20.0과 AMOS 20.0을 이용하여 전체연구 단위의 
적합도 검증을 확인한 후 가설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운동능력믿음의 증가된 믿
음은 학습열의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고정된 믿음은 학습열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증가된 믿음은 자기핸디캡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고정된 믿음은 자기핸디캡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들의 학습열의는 자기핸디캡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주제어 : 체육수업, 학생, 운동능력믿음, 학습열의, 자기핸디캡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exercise ability 
beliefs, academic engagement and self-handicap in physical education class. To this end, this study 
selected a total of 437 copies of questionnaires as final valid samples using the convenience sampling 
method targeting middle school students at 4 schools in metropolitan area. For data processing, this 
study confirmed the goodness of fit test of the whole model using SPSS 20.0 and AMOS 20.0, and then 
did hypothesis testing;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increased belief of exercise ability 
beliefs was shown to have a static effect on the academic engagement, and a fixed belief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cademic engagement. Second, the increased belief was shown to have no 
significant effect on self-handicap, while the fixed belief had a static and significant effect on 
self-handicap. Third, the students' academic engagement has been confirme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self-handi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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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과제행동에서 노력증가와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능력은 능동적인 학습행동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하게 관여된다. 행동구현에서 능력에 관한 자신
의 불확실성이 증가되면 발달 가능성을 정지시켜 활동범
위와 상황이 제한적으로 나타난다[1]. 체육수업은 특히 
신체활동을 통해 과제수행과정에서 학습자 개인의 과제
수행 장면이 교사나 동료학생들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수
행능력에 관한 타인의 평가정보는 능력과 무능에 관련되
어 과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개인의 능력과 관련하여 Dweck[2]은 학업성취의 목
표행동을 설명하는 암묵적 이론에 기초하여 학습능력을 
증가된 믿음과 고정된 믿음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능력믿음은 고정된 믿음과 증가된 믿음의 두 가지 관점
에 따라서 귀인양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고정된 믿
음은 개인의 능력은 변화될 수 없는 특성으로 내적, 안정
적, 통제 불가능으로 귀인 하지만 증가된 믿음은 부단한 
노력을 통해 능력이 증진되는 계속적이고, 확장되는 관점
으로 내적, 불안정적, 통제가능에 귀인 한다[3]. 

암묵적 이론은 성취상황에서 수행과 학습의 목표추구 
유형을 채택하도록 한다[4,5]. 이러한 목표성향의 채택은 
실패확률이 적은 과제를 통해 성공확신이 과제를 선택하
여 타인으로부터의 능력 인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행목
표를 선택하거나 새로운 학습기회 및 성장 가능성을 추
구하는 숙달목표의 선택을 지향한다[6]. 고정된 믿음과 
증가된 믿음은 각각 수행목표와 학습목표 설정의 경향성
을 나타냄으로서 성취행동에 관여하게 되는데[2] 개인의 
운동능력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불안을 가중시키게 되면 
사회적 걱정이 증가됨으로서 체육수업의 소외를 높이게 
된다[7]. 특히 유능성의 정보와 관련된 위협지각은 불안
을 가중시켜 방어기제를 사용하도록 이끈다[8]. 

이와 관련된 학습상황에서 과제실패 예측의 심리적 손
상은 부정적 대처 행위인 자기핸디캡 전략을 높이기 때
문에[9]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은 학습지연 행동의 자기핸
디캡을 증가시킨다[10]. 자기핸디캡 전략은 불성실한 수
행이나 컨디션 난조 등의 이유를 들어 실패에 따른 타인
으로부터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저평가를 저지하기 위해 
사용되어진다[11]. 그러나 예상치 못한 성공에 대해서는 
능력으로 귀인 하여 불명확한 해석을 사용하게 된다[9]. 

그러나 학습상황에서의 능력믿음과 자기핸디캡 연구
들은 암묵적 이론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증가된 믿음이 
자기핸디캡에 정적, 고정된 믿음이 자기핸디캡에 부적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거나[9] 고정된 운동능력믿음
과 달리 증가된 운동능력믿음이 자기핸디캡을 예언하지 
못하고 있다[12]. 또한 두 변인 간의 연구가 활발하지 않
기 때문에 운동믿음과 학습상황에서 학습행동에 관한 보
편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활발한 연
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학습에 필요한 효과적인 시간 관리와 노력을 조
절하여 학업에 몰두,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습에 대한 열
의가 매우 필요하다[13]. 학습열의는 동기적 변인들과 학
습행동 간에서 주요하게 작용하는 변인으로 간주되며
[14], 학습 환경이 유능성 지각을 독려하는 경우, 학습행
동을 활성화하여 학습열의를 높이는데 관여하게 된다
[15]. 아울러 열의는 학습에 필요한 노력과 에너지를 투
입하고, 극대화된 집중상태를 촉발하여[16] 높은 흥미와 
낮은 불안의 행동적 특징을 변별해주기 때문에[6] 학업성
취에 밀접하게 관련되어진다[17,18]. Skinner et al.[19]
은 개인의 역량에 대한 의심의 증가되면 도전 상황에 대
한 포기경향이 나타남으로서 수동적이고, 불안한 행동경
향을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능력믿음이 학습목표
에서 숙달목표(증가된 믿음)와 회피적인 수행목표(고정된 
믿음)를 예측하기 때문에[20] 개인의 의지와 같은 열의가 
학습활동에 반영되었을 때 자기핸디캡의 경향성을 변화
시킬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이상의 전술한 바와 같이 운동능력믿음이 학업성취에 
주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운동능력믿음이 학업성
취에 관여되는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능력믿음과 자기핸디캡의 사이에
서 학습열의의 역할을 분석하여 학습행동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
학교 4곳 500명의 중학생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제작한 설문조사를 통해 
무응답 또는 불성실한 응답 63명의 자료를 제외한 437
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표집
은 편의표본추출법으로서 자기평가기입법을 통한 설문지 
작성을 실시하였다. 그에 따른 연구 대상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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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Assortment Peoples(N) Percent(%)

Gender Male 211 48.3
Female 226 51.7

Grade
1 116 26.5
2 155 35.5
3 166 38.0

2.2 연구도구
먼저 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의 운동능력믿음을 평가하

기 위해 암묵적 이론을 근거로 Biddle et al.[21]이 체육
과 스포츠 상황에 적용시켜 개발한 운동능력믿음 검사지
를 기초로 국내에서 Park and Kim[22]이 제작하여 타
당도 검사를 마친 설문지를 본 연구에 목적에 맞게 수정
과 보완을 하여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의 구성요인은 증
가된 믿음과 고정된 믿음인 2요인, 12문항이며 5점 리커
트형 척도의 응답형태로 측정하였다.

학생들에게서 학업열의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로는 
Lee and Lee[23]가 개발한 한국형 학업열의 척도
(Korea Academic Engagement Inventory: KAEI)에 
근거하여 Lee and cho[24]가 체육수업에서 적용했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헌신, 효능감, 몰두, 
그리고 활기 등을 묻는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설문지는 5점 리커트 척도의 응답형태로 구성하였다. 

체육수업에서 관찰되는 자기핸디캡 행동은 국내 중등
학교 체육수업에서 Hwang and Park[25]이 사용하고, 
자기핸디캡 척도에 근거하여 최근 중학교 체육수업에 맞
게 Kim and Song[26]이 사용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단일요인 7문항이며 5점 리커트 척도의 응
답형태로 구성하였다. 

2.3 자료수집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책임자는 직접 서울

과 경기도에 소재한 중학교 4곳에 방문하여 체육부장 및 

체육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그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고, 
동의를 얻은 후에는 각 학교의 수업일정에 맞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시에는 먼저 설문작성요령 및 학생 
개인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결과의 사용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 진행하였다. 작성 시간은 개인에 따라 10분 내외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응답이 완료되면 그 자리에서 회수
하였다. 이를 통해 총 500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 중
에서 무응답 및 불성실한 자료 63부를 제외한 총 437부
가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2.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0.0과 AMOS 20.0의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빈도분석, 기술통계,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측정모
형의 개념신뢰도 및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고자 최대우도
방식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각 변인간
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측정모형 및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X2, TLI, CFI, 
RMSEA를 통하여 평가되었다. 모든 검증에서 유의수준
은 α=.05에서 이루어졌다.

3. 결과
3.1 정규성 검증 및 상관관계분석 

연구모형에서 설정했던 측정변수의 정규성을 검증하
고자 우선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임계치에 
대해서는 West, Finch and Curran[27]이 제시한 기준
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들은 왜도에서 ±2, 첨도에서는 
±4로,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정규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2와 같이 왜도는 
-.32 ∼ .59 값의 범위를 보이고 있고, 첨도는 -.94 ∼ 
-.48 값의 범위를 보이고 있어 West et al.[27]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였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M SD skewness kurtosis correlation coefficient

1 2 3 4
1. incremental belief 4.20 .66 -.32 -.72 1
2. fixed belief 1.63 .59 .59 -.48 -.59** 1
3. academic engagement 4.03 .68 -.12 -.94 .51** -.37** 1
4. self-handicapping 1.93 .70 .26 -.69 -.40** .51** -.42** 1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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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개별적으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기 위하여 각각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Table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4개의 측정변인
들 간 상관성이 .80 이하로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측정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존재 가능성이 낮음으
로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부분에서는 적당한 상
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2 측정모델 평가
이 연구에서 상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해 

먼저 최대우도방식의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적
합도 검증에 따른 결과는 x2=852.513, df=289, Q=2.950, 
TLI=.904, CFI=.914, RMSEA=.077로 전반적인 기준치
를 충족시키는 것이 확인되었다. Table 3 적합도 지수와 
관련한 기준은 Hair et al.[28]과 Hong[29]이 제시한 기
준에 근거하여 x2, TLI, CFI, RMSEA를 통해 평가되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모형은 측정모델 평
가 결과 적합한 모형임이 확인 되었다. 또한 각 관측변수
에서 표준화 적재치는 .584에서 .904까지 나타났고, 변
인들의 집중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개념 신뢰도 및 
평균분산추출 값을 분석하였다. 이에 개념 신뢰도는 
.923에서 .961까지 나타나 기준치(.7 이상)를 충족시켰
고, AVE값도 .633에서 .760까지 나타남으로서 기준치
(.5 이상)를 충족시켜 집중타당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Table 4에서 제시하였다.

Table 3. Model fit
TLI CFI RMSEA

measurement model .904 .914 .077
standard .9 more .9 more .08 less

Table 4. Validity and reliability
CR AVE Cronbach's α

incremental belief .940 .760 .900
fixed belief .933 .703 .885

academic engagement .961 .753 .944
self-handicapping .923 .633 .912

3.3 가설검증 결과
측정모형의 평가 결과, 적합도 및 타당도가 충족되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x2=825.513, df=289, 
Q=2.950, TLI=.904, CFI=.914, RMSEA=.077로 전반
적인 적합도는 기준치에 충족되었다. 따라서 설정된 구조
모형이 적합하므로 인과관계 분석을 통한 각 경로간의 
경로계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운동능력믿음의 증가된 
믿음은 학업열의에 정적으로 자기핸디캡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정된 믿음은 
학업열의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않고, 자기핸디캡에
는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
울러 학업열의는 자기핸디캡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났다. (Table 5 참고)

4. 논의
체육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이 지각하는 운동능력믿음

과 학습열의 및 자기핸디캡의 관계 분석을 위해 도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운동능력믿음의 증가된 믿음은 학습열의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정된 믿음은 
학습열의에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제에 대한 몰입경험의 유발은 최적의 도전조건으로
부터 발생되는데 개인의 능력수준과 기능이 과제요구와 

Table 5. Structural model path
path estimate S.E. C.R. p assessment

incremental belief → academic engagement .448 .073 6.113 *** accept
fixed belief → academic engagement -093 .072 -1.294 .196 reject
incremental belief → self-handicapping .010 .090 .113 .910 reject
fixed belief → self-handicapping .487 .091 5.360 *** accept
academic engagement → self-handicapping -.289 .076 -3.805 *** accept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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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될 때 적극적인 참여와 주의집중을 통해 몰입을 경
험하지만 과제수준이 낮은 경우, 지루함을 유발하여 주의
집중과 적극적인 과제행동을 저하시킨다. 하지만 도전과
제가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능력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
켜 근심과 불안을 가중시킨다[1]. 개인의 능력믿음이 높
을수록 성공-기쁨 경험이 증가될 수 있지만 능력믿음이 
낮을수록 실패-좌절 경험이 증가될 수 있다. 그러나 과제
수준이 도전의식을 자극하지 못하는 경우 능력과 무관하
게 관여되어 학습열의를 저해할 수 있다.

Lee et al.[15]은 유능성이 지각되는 학습 환경이 학
생들의 학습열의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Song and Kim[30]은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증가된 능
력믿음이 열정을 높이기 때문에 노력을 통한 능력향상의 
기대는 목표추구행동으로 유인하여 진취적인 학습행동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꾸준한 
연습과 노력을 통해 운동기량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확고한 신념이 긍정적인 성취행동의 변
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능력에 대한 증가된 믿
음의 강화를 위해서는 교사가 부여하는 칭찬이나 과제수
행 관련의 긍정적인 피드백으로부터 기인될 수 있으므로
[31] 교사는 학생들의 과제에 대한 도전을 자극하고, 노
력을 통해 실패를 이겨낼 수 있는 다양한 학습과제 프로
그램을 강구 및 제시를 통해 학습열의를 자극할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습열의와 자기핸디캡의 관계에서 학습열의는 
자기핸디캡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의를 갖는 행위는 노력을 유발하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과 미래 결과들에 대한 낙관성을 유
지시킨다. 하지만 열의가 낮은 경우 낮은 자기통제를 발
생시켜 부정적 결과의 추정과 소극적인 행동을 일으킨다
[6]. 따라서 열성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 노력 발휘와 
긍정적인 정서가 수반되지만 열의에 이탈되면 부정적인 
정서 경험과 함께 소극적인 행동 표현을 높일 수 있다[32].

Kim 등[18]은 학습열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움요
청과 같은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함으로서 자기핸
디캡을 감소시켜 성취행동을 높인다고 하였다. 열의는 에
너지의 높은 활용과 정신적 탄력의 특징을 갖기 때문에 
도움요청[33]과 같은 성공적인 학습행동을 지향하도록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학습행동의 핸디캡을 타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자기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는 적극적인 학습태도를 가지고 과제수행에 대한 만족을 
기할 수 있도록 교사의 칭찬과 다양한 수행방법들을 통
해 학생들이 과제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학습활동에 집중하는 시간을 
점차적으로 증가시킨다면 자기회피적인 학습행동을 지양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운동능력믿음과 자기핸디캡의 관계에서 증가된 
믿음은 자기핸디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정된 믿음은 자기핸디캡에 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암묵적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연구[9,34]보다는 증
가된 믿음이 자기핸디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고정된 믿음만이 자기핸디캡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12]를 지지하고 있다. Kim and Im[35]은 자기핸
디캡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가 타인비교에서 촉발되는 열
등감과 수행저조, 개인의 능력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
타난다고 하였고, Nam[36]은 학생들의 자기핸디캡은 교
과내용 수준이 높아질수록 촉진된다고 하였다. 이는 능력
에 대한 믿음이 낮은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과제
에 대한 지속적인 개인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학생들이 나타내는 운동기능에 대한 교사반응이 부정
적일 때 과제수행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기 때문에[37] 
과제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을 경험하는 경우 학생
들은 자기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자기핸디캡이 높아질 수 
있다[26]. 특히 경쟁위주의 수업방식은 동료들의 비난과 
실패수행에 따른 창피함에 의해 개인의 운동능력에 대한 
평가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평가는 역기능적인 
학습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과제선정
에 있어서 과제수준이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학습전략과 
과제 복잡성을 단순화하여 운동능력 수준이 낮은 학생들
의 학습활동이 도태되지 않기 위한 다양한 학습전략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생들의 운동능력믿음과 학습열의 및 자기

핸디캡의 관계를 분석하여 체육수업에서 나타나는 학습
행동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관계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운동능력 믿음의 증가된 믿음은 학습열의에 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정된 믿음은 유
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습열의는 자기핸
디캡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운동
능력 믿음의 증가된 믿음은 자기핸디캡에 주요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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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정된 믿음은 자기핸디캡에 정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체육현장에서 운동수행 
역량은 과제수행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운
동기량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면 부정적인 학습행동을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행동 결과들에 
대하여 교사는 대처자세와 전략들을 강화하여 소극적인 
학습전략을 극복시킬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
생 스스로 운동기량을 낮게 평가하여 회피적인 학습수행 
전략을 사용되는 경우 학습활동의 개인차를 수용하는 과
제를 통해 학습에 대한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세부적인 과
제 방안과 긍정적인 정서전달, 과제관련 피드백 등을 적
용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학습행동에서 운동능력이 간섭되
는 효과에 대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러나 운동능력믿음과 학습열의, 자기핸디캡의 제
한적인 관계 분석으로 인해 학습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어렵다. 따라서 과제수행에서 회피 또는 노력투입
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서 운동능력믿음의 구체적인 해
석을 위해서는 사회적 정보와 피드백, 개인의 정서에 토
대하여 운동능력믿음의 발생과 후속행동의 영향력 관계
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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